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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Iceland)는 나이슬란드

(Niceland)입니다

영국신문선이최근아이슬란드축구

대표팀 응원단에속한 사람을 인터뷰해

인용한 말이다 오는 3일(현지시간) 프

랑스 생드니에서열리는 2016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이하유로 2016) 8강전프랑

스와 아이슬란드의 경기를 앞두고 프랑

스에서는 바이킹의침략이라는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9세기부터 스칸

디나비아 지역에 살던 바이킹들이 유럽

을 침공해 영토를 넓힌 것에 빗대어 북

유럽 섬나라인 아이슬란드가 올해 유로

2016에서 돌풍을일으키는것을가리키

는표현이다

인구 33만명의 소국 아이슬란드는 조

별리그에서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

아를 상대로 1승2무를 기록했고 16강에

서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21로 제

압하는파란을일으켰다 3일 개최국프

랑스와경기를앞두고인구의 10%에가

까운 3만여명이프랑스파리를찾아응

원전을준비하는가운데AFP통신은이

것을 가리켜 바이킹 침략의 재현이라

고표현한것이다

당시바이킹은북유럽국가에사는민

족들을통틀어가리키는용어지만이번

대회 아이슬란드의 존재감이 워낙 커진

탓에 아이슬란드가 바이킹을 대표하게

된분위기인셈이다

아이슬란드공동사령탑을맡은헤이

미르 할그림손 감독은 이에 대해 이번

바이킹 침략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울

것이라고예고했다

영국신문선의보도에따르면실제로

이번 대회 아이슬란드 응원단이 보여준

매너는다른유럽훌리건들과비교하기

어려울정도로점잖았다고한다 아이슬

란드와 헝가리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마르세유 경기장 근처에서는 붐붐

후!라는 아이슬란드 응원 구호가 울려

퍼졌으나그이상의거친행태는나오지

않았다는것이다

아틀리 구드먼드손이라는 아이슬란

드 사람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아

이슬란드에서축구구경은항상가족들

과 함께 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서로 싸우는 장

면은충격적이라고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이슬란드는나이슬란드

젊은 광주FC 맏형 없어도잘해요

6월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의 고리를 끊

은광주FC가승리로 7월을연다

광주 FC가 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

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2016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

다

광주는승점23점(6승 5무6패)으로 8위

포항은승점 24점(6승 6무 5패)으로 6위에

자리하고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두 팀의 자

리가바뀔수도있다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 연승으로 7월을

맞겠다는각오다

광주는 험난한 6월의마지막일정이었

던지난달 29일수원삼성과의원정경기에

서김민혁과송승민의골에힘입어 20완

승을거뒀다

남기일감독이 올시즌들어가장완벽

한 경기력이었다 정말 열심히 뛰어준 선

수들이 고맙다고 표현할 정도로 빈 틈없

는경기력이었다

수원전 승리는 6경기 만에 기록한 승리

라는점에서더의미가있다 광주는 강팀

들과의 연달아 만나야 했던 6월 일정에서

전북과 두 차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제

주와서울로이어진원정길에서는모두 2

3으로 패했다 성남전 11 무승부까지 합

하면 3무2패 6월 마지막경기였던수원전

은 반드시 무승 고리를 끊어야 했던 무대

였다

최고의 경기력으로무승고리를끊으면

서 광주의 7월 전망이 밝다 강팀들과의

험난한승부에서도대등한플레이를보여

준 선수단은입을 모아 6강도 가능하다

며자신감을보이고있다

포항이 최근 서울과 울산을 꺾으면 2연

승을 달리고 있지만 광주 입장에서는 충

분히승리를노려볼수있는상대다 시즌

개막전에서부터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

던두팀이다

광주는올시즌개막전으로치러진포항

원정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20에

서 23 그리고 33으로 전개된 숨막힌 승

부였다

정조국이광주선수로첫발을내디뎠던

이날 시즌 12호골을연달아신고하면서

분위기는광주로 기울었다 그러나 후반

42분포항의반격이시작됐고광주는수적

열세속에내리 3골을허용했다

경기종료를앞두고광주에기적같은페

널티킥 찬스가 찾아왔다 신인 김정현이

끓어오르던포항스틸야드를침묵에빠트

리는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33

으로끝났다

아쉽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지만 포

항을 압도한 경기였다 변수는 김민혁 김

영빈 박동진이 경고 누적으로 포항전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2골 5도움을 기

록중인 김민혁은광주공격의핵 김영빈

과박동진도포백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

하고있지만이세선수없이포항전을운

영해야한다

호재도있다 앞선맞대결에서 2골을터

트렸던정조국이완벽한몸상태로다시포

항의골대를겨냥한다

강행군으로 지쳐있던 정조국은 경고누

적으로지난수원전에휴식을취하면서체

력을회복했다 정조국의발끝에다시한

번눈길이쏠린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김민혁이지난달 29일열린K리그수원과의경기후반 7분조성준의크로스를

헤딩슛으로연결해선제골을넣고기뻐하고있다 <광주FC 제공>

3일 유로 8강 프랑스전

인구 10% 3만명원정응원

평화로운바이킹침략

김민혁송승민골수원전 20 완승

정조국 3일 포항과 홈경기서 합류

정조국


